
四之器

茶를 끓이고 마시고 餠茶를 건조하는데 필요한 29가지의 茶器를 기록하였다. 

陸羽 茶經에서



风炉와灰承 풍로(風爐) 形如古鼎，有三足两耳

동(銅) 이나 철(鐵) 재질로 주조(鑄造)한 것이다.

차 탕을 끓이는데 쓰이는 화로이며 밑부분에 통풍구멍이 있다.

회승(灰承)

타고 남은 숯의 재를 수납하는 용기이다.

筥 거(筥) 

생 찻잎을 담을 수 있는 대나무로 엮은 광주리이다.

炭檛 탄과(炭檛) 

육각형의 철봉을 길이 1자로 끊어서 끝이 뾰쪽하게 만든다.

숯을 쪼갤 때 사용한다.

火筴 화협(火夾) 
일명 근(筋)이라고 한다. 철 또는 구리의 재질로 만든 1자3치의 젓가락이다. 
숯을 불에 집어넣는 역할을 한다.

鍑(音辅 或作釜)
복(鍑) 
생철(生鐵)로 만든 솥이다.



交床 교상(交床) 
나무를 십자로 짜서 만든 솥을 받칠 때 사용한다.

夹 협(莢) 
대나무로 만든 길이 1자 젓가락으로 양 쪽 끝을 은으로 싼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탕을 젓는데 쓰인다.

纸囊 지낭(紙囊) 
두꺼운 한지(韓紙)로 두 겹을 만들어서 불에 쪼인 차를 담고 싸서
향기가 유실되는 것을 막는다.

碾과 拂未 연(碾) 
병차(餠茶)를 분쇄하고 갈 때 사용한다. 

불말(拂末) 
재질은 새 털이다.
여러 곳에 떨어지고 흐트러진 차 가루를 쓸 때 사용한다.

罗와 合 라(羅) 
분쇄된 큰 입자의 차를 보다 고운 분말 차로 만들기 위해 사용 되는 체이
다.

합(合) 
차를 수납하는 함이다.



则 칙(則) 
则者，量也，准也，度也
차를 계량하고 표준이 되며 량을 헤아리는 도구

水方

수방(水方) 
생수(生水)를 담는 것이며 용량은 한 되(斗)이다.

漉水囊 녹수낭(漉水囊) 
찻물을 여과(濾過)하며 담는 기구이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주로 냄새 나지 않는 구리(銅) 재질이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외관은 청 죽으로 감고 비단으로 싼다.

瓢 표(瓢) 
조롱박을 반으로 쪼개어 만든 작은 바가지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배나무로 만들기도 한다.

竹筴 죽협(竹莢) 
작은 청죽(靑竹)으로 만든다. 길이1자2치이고,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한 치쯤에서 마디가 있게 하고 그 위는 벌어지게 하여
이것으로 떡차를 집어서 불에 쪼인다. 
백죽(白竹) 재질로 만든 협은 불에 쪼이면 습기가 제거되고
깨끗한 향기가 나서 차의 맛을 한층 돋군다.



熟盂 숙우(熟盂) 
뜨거운 열탕(熱湯)을 담을 수 있는 자기류(瓷器類)다기이다. 
용량은 약 2리터 정도이다.

鹾簋 차궤(鹺簋) 
소금을 수납하는 직경 4치의 원형으로 자기(瓷器) 재질의 합 또는 병이다. 
차는 소금이란 뜻이다.

碗 완(碗)
찻잔이다. 
월주요(越州窯) 자기완(瓷器碗)의 품질이 가장 우수하다.

畚 분(畚) 
다완 10개쯤 담을 수 있는 다구이다.
백포초(白蒲草) 새끼를 엮어서 만든다.

札 찰(札) 
다기를 닦을 때 사용한다.
종려(棕櫚) 섬유질 껍질로 수유(茱萸) 나무에 단단히 묶어
큰 붓 모양으로 만든다.



涤方 척방(滌方) 
추목(楸木) 재질로 만들고 모양은 수방(水方)과 같다. 
8리터 물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이 안에서 다기를 씻는다.

滓方 재방(滓方) 
모양은 수방(水方)과 같고 용량은약 5리터 정도이다. 
차 찌꺼기를 담는다.

巾 건(巾) 
다기를 닦는 수건이다. 길이는 2자이다.

具列 구열(具列) 
다기를 진열 수납하는 궤이다. 
나무 또는 대(竹)로 만든다.

都篮 도람(都籃) 
전체 다기를 집어 넣을 수 있는 장이다.
구열(具列)보다 더 크다.
대나무로 만든다.




